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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당성향 상향 + 이익증가 + 주가하락 = 배당수익률 상승  

은행주의 배당성향은 소폭이나마 지속적으로 상승 중임. 어려운 환경에서도 2019년 

순이익이 2018년 대비 6% 정도 증가할 전망인데, 2018년말 대비 은행주 주가가 하

락한 효과가 더해지면서 배당수익률이 크게 높아짐. 2019년 사업년도 배당의 경우 

은행주 평균 배당수익률이 5%를 상회할 전망  

배당성향은 23%로 해마다 약 1%p 상승 중으로 상승폭이 아쉬울 수 있지만 안정적으

로 상승한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. 주당배당금이 감소할 가능성은 거의 

없다고 판단됨. 점진적으로 상향되는 배당성향이 은행주 업종 Valuation을 한단계 

레벨업 시키기에는 무리일 수 있지만 배당수익률 전망치는 12월 은행주 주가에 긍정

적으로 작용할 만한 수치임   

기업은행, DGB금융, 우리금융 배당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전망  

모든 은행주가 4.0%를 상회하는 배당수익률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종목별로는 정부

예산 관련하여 배당증가가 예상되는 기업은행, 주주친화정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

DGB금융, 과점주주체제의 우리금융의 배당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전망. 기업은

행의 배당수익률은 6.1%, DGB금융과 우리금융의 배당수익률은 5.7%로 전망. JB금

융과 BNK금융의 배당수익률 전망치도 5.0%로 높은 수준. 하나금융의 1년간 배당수

익률은 6.2%로 전망되지만 상반기말 중간배당 500원을 제외한 연도말 배당금만의 

수익률은 4.7%임   

 

그림 1. 은행주 배당수익률 전망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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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1. 은행주, 코스피 배당수익률 추이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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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1. 은행주 주당배당금 (DPS) 전망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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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2. 은행주 평균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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